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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 압도한 고시엔구장 응원열기…’기적적 우승’에 곳곳 눈물도

재학생이 160명에 불과한 재일 

한국계 민족학교가 일본 고교 야

구 ‘꿈의 무대’에서 정상에 서는 기

적을 이뤄낸 23일(현지시간) 효고

현 니시노미야 고시엔 구장은 아침

부터 분위기가 ‘열기’ 그 자체였다.

경기 시작은 오전 10시에 예정

됐지만 두 시간여 전부터 구장 앞 

전철역을 통해 응원 인파가 몰려

들기 시작했다.

교토국제고 교직원들은 오전 8

시께 응원단 참여를 예약한 학부

모 등을 위한 가판을 구장 앞에 차

려놓고 표를 전달했다. 미처 예약

하지 못한 일부 팬은 개별적으로 

표를 샀다.

오카야마현에서 왔다는 70대 할

아버지는 경기장 밖에서 다른 학

부모들과 입장을 기다리다가 기자

를 만나자 자기 손자가 출전 선수

에 들지는 못했지만, 야구부에 속

해있다고 자랑하면서 흐뭇한 미

소를 지었다.

이날 교토국제고 응원석에는 2

천800명가량이 모였다. 하나같이 

‘교토국제’라고 적힌 머리띠를 둘

러 ‘비장함’까지 느껴졌다.

응원단 한편에는 한일 중학 야

구 교류 행사를 위해 방일한 양천

중 학생 10여명도 있었다. 이 학교 

3학년 이성재 군은 “교토국제고

가 우승했으면 좋겠다”고 말했다.

인근 학교의 브라스밴드(합주

부)도 버스를 빌려 타고 와 응원

단에 합류했다.

알고 보니 중학생 22명을 합쳐도 

160명밖에 되지 않는 교토국제고

는 합주부가 없어 인근 학교에 지

원을 요청한 것이었다.

이 학교 고교생은 138명으로 남

녀 학생이 절반가량씩 되며 남학생 

61명이 야구부 소속이다.

경기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북

소리에 맞춰 응원 구호를 외치고 

응원가를 불렀다. 학부모들도 함

께 환호했다.

앉아만 있어도 숨이 턱 막힐 만

큼 더웠지만, 응원 열기는 폭염을 

물리칠 정도로 뜨겁고도 뜨거웠다.

양 팀 모두 무득점으로 정규 이

닝인 9회를 마치고 연장 10회 초에 

들어가 무사 1, 2루에 주자를 두고 

공격하는 승부치기에서 교토국제

고 선수들이 안타와 볼넷, 외야 뜬

공 등을 통해 2점을 올리자 함성

은 더욱 커졌다

이어 10회 말 구원 등판한 투

수 니시무라 잇키가 상대팀 간토

다이이치고에 1점만 내주고 승리

를 확정하자 응원석 분위기는 절

정에 달했다.

학생들은 승리 기쁨에 더 이상 

크게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듯

한 모습으로 연신 환호성을 질렀

고 일부는 눈물까지 흘렸다.

눈물을 흘린 학생 가운데는 응원

단장을 맡은 이 학교 3학년 야마모

토 신노스케도 있었다.

그는 모교 우승의 비결에 대해 

“끈끈한 팀워크”라며 “졸업 전에 

우승하는 것을 너무나 보고 싶었

다”고 말했다.

야마모토는 원래 야구부에서 포

수로 활약하다가 요추분리증과 코

로나19 감염으로 장기간 연습에 참

여하지 못하면서 실의에 빠졌지만, 

팀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

다는 마음으로 응원단장을 맡은 것

으로 전해졌다. <연합뉴스> 


